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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오는 6월 '2실 10국 29과'로 출범

등록 2023.04.23 23:24:27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외벽에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

다. 현 보훈처가 보훈부로 공식 출범하는 시기는 6월 초로 알려졌다. 2023.03.0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는 6월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국가보훈처가 '2실 10국(관) 29과(담당관)' 체제로 출범한다.

23일 보훈처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보훈부 출범시 조직의 직무범위와 정원 등 세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훈처는 1실 9국(관) 24과(담당관) 체제다. 여기서 오는 6월 보훈부 승격에 따라 1실과 1국(관), 5과(담당관)를 추가해

2실 10국 29과 체제로 운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보훈부 직원 수는 기존 보훈처(311명)보다 26명 늘어난 337명이 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장·차관 등

직원 26명 늘어 337명



정무직 2명, 별정직(장관정책보좌관) 2명, 일반직 333명 등이다. 일반직 중 고위공무원단은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

다.

앞서 보훈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장관급 부처로 승격되면서 직원 수를 기존 289명에서 311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부 승격은 일류보훈을 국정 주춧돌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결과"라며 "최소한의 증원으

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이번에 조직 확대 규모는 크지 않게 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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